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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시대로 이어지는 불교적 전통을 배격하고 유교를 건국과 치국의

이념으로 표방한 사회였다. 이러한 이념은 자연스럽게 조선시대 전 시기의 정신 및 물질문화 속으로

스며들었고, 등잔이나 촛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전 시기 불교 전통의 화려하고

귀족적인 형태가 의식용 촛대에 나타났다면, 조선은 검소하고 소박하지만 단아한 형태의 실용적인

촛대가주류를이루었다. 물론왕실이나불교사원과같은특수한사회속에서는권위적상징이라든가

종교적 전통의 보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전통적 장식과 형태가 그대로 존속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가령, 역동적인 운룡(㞑⥷)의 모습을 화려하게 조각한 운룡문(㞑⥷⭎) 촛대라든지 연꽃무늬의

세밀하고화려한도상을조각한연화문(㓛䓭⭎) 촛대, 가운데부분이불룩나온형태의유려한고복형

(鼓ⵣ䐭) 촛대, 마치 구슬을 꿴 듯 한 형태의 연주형(㓗㳡䐭)이나 염주형(㓬㳡䐭) 촛대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형태는오랜불교적전통속에서이어진것으로, 특히사찰을중심으로조선시대를거치면서도

거의 그대로 이어져왔다. 다만, 광명대(光⫵⛂)처럼 통일신라나 고려시대에 흔히 나타나던 형태는

더 이상찾아보기어려워졌다. 

반면, 조선시대 일반적인 계층에서 사용된 형태의 등잔이나 촛대의 경우 유교적 가치를 충실히

따른것들이많다. 고결한기상이군자(君㧕)와같다는의미에서매화∙난초∙국화∙대나무등사군자의

형태를 반영한 것이라든가 기복적(祈ⵢ㫂) 의미를 담은 길상문(吉⾘⭎)이나 글자를 넣은 형태, 혹은

사람의 손을 거의 타지 않고 자연미를 그대로 살린 질박한 형태의 등잔과 촛대들을 볼 수 있다.

물론 혼례나회갑례, 제사등중요한의례나공식적인의식(㢜㊎)에서사용된촛대의경우에는행사의

사진1 백자촛대[Ⲩ㧠㿏⛂]// 조선시대// 밑지름 9.5cm, 높이 14.5cm// 국립민속박물관

사진2 백자해태받침촛대[Ⲩ㧠䍻䃅⛂㳈㿏⛂]// 조선시대// 높이 20.5cm// 조선유적유물도감

사진3 백자촛대[Ⲩ㧠㿏⛂]// 조선시대// 밑지름 8.5cm, 높이 12.8cm// 국립민속박물관

사진4 백자촛대[Ⲩ㧠㿏⛂]// 조선시대// 밑지름 12.4cm, 높이 22cm// 국립민속박물관

사진5 백자촛대[Ⲩ㧠㿏⛂]// 조선시대// 밑지름 10.7cm, 높이 26.8cm// 국립민속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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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대[㿏⛂] - 도자 원통형 촛대

품격이나위상에걸맞게나름대로멋이나기교를부린화려한것들이있다. 이러한촛대들은각행사의의미와성격에맞게고안한것으로

일반적인형태보다좀더신경을써서만든것으로보인다. 

사진의 촛대들은 모두 도자기로 만든 원통형 촛대이다. 촛대의 가운데 부분에 뚫린 구멍에 초를 끼우도록 되어 있다. 초는 밀초를 사용

하며 원통형 초꽂이에 알맞게 꽂을 수 있도록 위쪽보다 아래쪽 부분이 가늘다. 외 촛대와 쌍 촛대, 키가 크고 작은 것, 운두가 좁고 넓은

것, 초 받침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밑받침이 복발형(ⵧⱰ䐭)인 것과 접시 또는 대접 형태 등 여러 변이의 형태가 있다. 사진 8, 9, 10의

손아귀에잡힐듯한작은크기의원통형촛대는아마야외용이나휴대용으로사용된것으로추측된다. 청자원통형촛대의경우연화문을

아름답게양각한것으로, 고려시대불교문화를수용한형태로보인다. 이러한형태는조선시대를넘어오면사군자의의미를담은대나무

마디모양형태로바뀌게된다. 불교문화에서유교문화로바뀐정신세계가물질문화에도투영되어나타나는것이다. K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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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6 백자촛대[Ⲩ㧠㿏⛂]// 조선시대// 밑지름 9.84cm, 높이 20.5cm// 국립민속박물관

사진7 백자쌍촛대[Ⲩ㧠㌤㿏⛂]// 조선시대// 밑지름 12.2cm~12.5cm, 높이 22.1cm~22.2cm// 국립민속박물관

사진8 백자촛대[Ⲩ㧠㿏⛂]// 조선시대// 밑지름 5.2cm, 높이 5.7cm// 국립민속박물관

사진9 백자촛대[Ⲩ㧠㿏⛂]// 조선시대// 밑지름 2.7cm, 높이 4.1cm// 국립민속박물관

사진10 백자촛대[Ⲩ㧠㿏⛂]// 조선시대// 밑지름 9.6cm, 높이 3.2cm// 국립민속박물관

사진11 청자촛대[㽆㧠㿏⛂]// 고려시대// 높이 13.5cm // 해강도자미술관

사진12 밀초[⯚㿏]// 조선시대// 밑지름 2.5�3cm, 높이 22.5�24.5cm// 온양민속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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